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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변,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청탁 관련 허위해명 문건 작성 

혐의로 정경두 전 국방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죄로 형사고발

일 시 : 2020. 10. 5(월). 14:30

장 소 :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 앞

 한변은 10월 5일 서울중앙지검에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성명 불상자

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청탁비리 관련하여 허위해명 문건을 만들어 직권남용 및 허위공

문서작성죄 등을 범한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.

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장관 재직 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선

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해명을 기획하였다. 즉 정경두 전 장관은 지난 7월

과 9월에 걸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청탁 비리건으로 연일 언론에서 보도

가 되고 국회 법사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정부 질의를 하는 상황이 되자, 국방부 인사기획

관실 성명 불상자에게 ‘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’이란 제목의 문건을 만들게 하면서 ’청

탁이 있었다‘는 핵심 내용을 숨기고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두 가지 대응방안을 준비했

다. 1안은 ‘제보자(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)가 전역한 상태에서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

인이 어렵다’였고, 2안은 ‘지원자 중에서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’였다. 

 또 같은 문건에서 핵심 쟁점을 Q&A 방식으로 정리하여 국회 질의응답 등을 대비하면서, 

’추 장관 아들 휴가일수가 다른 병사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‘는 질문에는 “병가 제

외 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특혜는 없었다”는 식의 허

위의 ’모범 답안‘을 제시하였다. 그러나 군은 실제로는 추 장관 아들의 총휴가일은 58일로 

카투사 평균(35일), 육군 평균(54일)보다 많았던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. 

 정경두 전 장관의 이러한 허위의 대응문건 작성은 국법질서를 어지렵혀 의무를 다

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한 것이고, 직권을 남용하여 실제로 문건 작성을 담당

한 국방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

것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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